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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귀적 자기 개선을 앞둔 AI와 우리 산업

	Purpose
	AI의 재귀적 자기 개선이 현실화되면서 AI가 AI를 만드는 AI 빅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우리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Outline
	(제1문단) 재귀적 자기 개선이 사고 실험에서 엔지니어링 현실로
오랫동안 재귀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RSI)은 AI 안전 연구자의 경고문이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하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2026년의 RSI는 더 이상 추상적 미래가 아니다. LLM 에이전트가 자기 코드베이스나 프롬프트를 다시 쓰고, 과학 발견 파이프라인이 지속적 파인튜닝을 스케줄링하며, 로보틱스 스택이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로 컨트롤러를 수정하는 단계로 옮겨왔다. 권위 있는 공학 매체 IEEE Spectrum은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재귀적 자기 개선은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그 루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제2문단) 이미 측정 가능한 자기 개선의 증거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구글 딥마인드의 AlphaEvolve다. 과학적·알고리즘적 발견을 위한 코딩 에이전트인 이 시스템은 LLM을 활용해 신경망 아키텍처, 데이터센터 스케줄링, 칩 설계의 해법 진화를 유도한다. 결정적인 지점은 이 시스템이 자기 자신의 기반을 개선했다는 사실이다. AlphaEvolve는 더 나은 기초 알고리즘과 칩을 설계했고, 자신의 기반 LLM 학습을 가속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OpenAI 역시 같은 경로에 있다. 2026년 2월 OpenAI는 GPT-5.3-Codex가 학습 디버깅, 배포 관리, 평가 결과 분석을 도우며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 흐름은 현실 속에서도 확인된다. 최고 AI 시스템은 이미 최상위권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머를 경쟁 코딩에서 이기고, 오픈소스 저장소의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슈의 대부분을 해결하며, 프런티어 모델이 완수할 수 있는 머신러닝 작업의 최대 지속 시간은 약 7개월마다 두 배로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요 모델 출시 사이에 6~12개월이 걸렸으나 이제는 몇 주가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재귀적 학습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가시적인 신호로 읽힌다.
(제3문단) 과학과 AI의 융합
현재 AI의 적용이 가장 성숙한 분야는 자연과학이다. 2024년 노벨 화학상으로 인정받은 딥마인드의 단백질 구조 예측 기법 AlphaFold는, AlphaFold3에 이르러 단백질·DNA·RNA·저분자 간 상호작용을 기존 방법 대비 최소 1.5배 개선된 정확도로 예측하게 됐다. 재료과학에서는 딥마인드의 GNoME가 220만 개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발견했고, 그중 5만 2,000개의 새로운 리튬이온 전도체를 포함하며, 외부 연구자들이 이미 736개를 합성했다. 나아가 연구 과정 자체의 자동화도 시작됐다. OpenAI, Anthropic, 구글 딥마인드는 자율 연구가 가능한 "AI 과학자"를 점점 강조하고 있으며, OpenAI는 2026년 9월까지 인턴급 연구 보조를, 2028년 3월까지 완전 자율 연구자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Anthropic은 초기 발견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Claude for Life Sciences를 출시했다. 다만 동일한 학술 분석은 신중한 경계도 덧붙인다. 이들 시스템은 LLM이 잘하는 문헌 검색, 요약, 가설 생성에 치우쳐 있고, 과학적 발견을 규정하는 실험적 검증과 반복적 정교화, 기제 규명은 대체로 회피한다.
(제4문단) 소프트웨어와 AI
한편 소프트웨어 업계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Anthropic은 2026년 5월 기준 내부 시스템에 병합되는 코드의 80% 이상이 자사 모델 Claude로 작성됐고, 엔지니어 1인당 분기별 출하 코드량이 몇 년 전보다 약 8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명암을 동반한다. 개발자들은 AI가 생성한 코드의 버그를 디버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로 역할이 옮겨가며, 일부는 더 이상 직접 코딩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체성 상실과 상실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제5문단) AI의 실질적, 경제적 여파
거시적 노동시장 영향은 예측과 실측이 엇갈린다. 국제기구들은 큰 그림에서 양면성을 제시한다. 선진국에서는 약 60%의 일자리가 AI에 노출돼 있는데, 이 중 27%는 생산성을 보완하는 역할이고 33%는 인간 노동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며, 신흥시장에서는 그 수치가 각각 16%와 24%로 떨어진다. 다만 실측 데이터는 아직 급격한 대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Anthropic의 2026년 3월 노동 연구는 AI에 노출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실업률 격차 변화가 2022년 말 이후 작고 유의미하지 않다고 기술했고, IMF의 덴마크 분석과 스탠퍼드 AI Index 2026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오히려 변화는 수요 쪽에서 먼저 나타난다. 미국 구인 공고에서 AI 기술 언급은 전체의 약 2.5%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에이전트형 AI 기술 언급은 1년 만에 280% 넘게 증가했다. 결국, 노동시장이 총량적 일자리 감소보다 앞서 'AI 역량' 중심으로 재가격되고 있다는 의미다.
(제6문단) 재귀적 AI가 본격화
그렇다면 인간이 루프에서 점차 빠지는 진짜 재귀적 AI가 도래하면 무엇이 바뀔까. 낙관적 전망은 위 모든 분야의 가속을 예상한다. 한 분석가는 1~2년 안에 각 프런티어 랩의 실효 '인력'이 수천 명에서 수만, 다시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유일한 목표가 자기 자신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며, 2026년이 이전 모든 해보다 더 빠른 진보의 해가 되리라는 것이 오히려 보수적 전망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회의론과 위험 경고도 존재한다. 앨런 AI 연구소의 네이선 램버트는 마찰이 증가하며 플라이휠이 느려지는 '손실성 자기 개선(lossy self-improvement)'을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형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연구자의 일이 부분을 다듬는 것에서 복잡성을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안전 측면의 우려는 더 무겁다. 제프리 힌턴은 "덜 지능적인 존재가 더 지능적인 존재를 통제한 좋은 선례가 없다"고 경고했고, 특히, 에이전트들이 인간이 읽을 수 없는 고차원 벡터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대화를 감사하거나 해석할 능력을 잃어 성능과 투명성이 정면충돌하게 된다. 결국, 재귀적 AI는 과학·인문학·산업·노동의 지형을 동시에 흔들 잠재력을 지녔지만, 그 가속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기술 발전의 속도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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